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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배출량의 지속적인증가로 인해 전세계는 기후위기시대에 진입하였다. 탄소배출의근원지가 도시라
는다양한통계·과학적증거에기반하여탄소중립도시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탄소중립은도시내
탄소발생과탄소흡수량의차이가존재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그러나탄소중립이단기간에이루어진다
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탄소중립 정책의 초기단계로 탄소배출·흡수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배출 부문 중 건물 및 수송 부문은 도시민의 다양한 목적의 일상생활에 따라서
발생된다. 또한, 건물과 수송 부문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은 도시민이
건물에서특정목적(업무, 상업, 쇼핑, 여가등)을 수행함에따라결정된다. 이때건물까지의이동을위해서는
통행이 필수적으로요구되며, 통행으로인해발생되는탄소배출량은 수송부문으로 귀속된다. 특히, 통행발
생은단순히수송부문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지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이동하여 건물
내에서탄소배출이이루어진다는점에기반하는수송과건물간의상호관계성을간과하지말아야한다. 하지
만, 도시민의 일상생활은 각 개인마다 활동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계를 단순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뉴턴의물리학이론에기초하는중력모형은도시교통분야에서통행발생량을추정하기위해빈번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통행목적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한계가 존재한다. 세부적으로 건물의 규모와 물리
적인거리에따라통행이발생할것이라는 점은반영하였지만, 건물용도에 따라 활동목적에따른통행량이
발생한다는점에대한고려가미흡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 이 연구의목적은중력모형기반통행발생모형
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물 및 수송부문 탄소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주요분석결과에대한요약은다음과같다. 건물의밀도가높을수록수송부문탄소배출량은감소하는것으
로나타났으나, 건물 부문의경우에는탄소배출량이증가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용도의 다양성
지수가클수록건물부문탄소배출량의증가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도출되었다. 이 연구의결과는건물부
문과 수송부문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향후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
기 위한 정책수립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한다.


